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9.494

축제 체험요인과 축제만족, 행동의도와의 영향관계
- 무주반딧불축제를 중심으로 -

Effects of Festival Experiential Factors on Festiva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 With Focus on Muju Firefly Festival -

현혜경

로하스 한류문화연구소

Hye-Kyung Hyun(0512hk@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550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체험요인이 축제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493부의 설문지로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미적체험을 제외한 교육체험, 현실도피체험, 엔터테인먼트체험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체험요인이 방문객의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만족한 방문객은 재방문의도와 

긍정적인 추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축제 체험요인∣축제만족∣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estival experiential factors on festiva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by questionnaires to 550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in 

the Muju Firefly Festival. And the hypothesis verified by 493 valid questionnaires with AMOS 

18.0.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escapist experience and 

entertainment experience except esthetic experien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estival 

satisfaction. Based on standardized coefficients showed that entertainment exper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festival visitor's satisfaction. And  it showed that the satisfied visitors 

with the festival experience programs are the more likely re-visit and recommendation of 

visitors to subsequent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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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

분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연출된 체험을 제공

하는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축제의 테마와 특성에 맞게 

제작된 축제장 내의 세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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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연출하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축제 방문객들은 

연출된 축제장의 분위기 안에서 개인적인 체험들을 적극

적으로 접한다는 점에서, 체험은 축제 구성의 주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1].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들은 방문객

들의 감성과 기호에 호소할 수 있는 오락적 요소와 체험

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2]. 또한 지역축제

는 단순한 오락적 요소로 끝나기 보다는 체험을 통한 방

문객 만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의 가치를 증대시

키고 있다. 

축제나 이벤트의  체험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적 근거로는 Pine & Gilmore[3]의 체험경제이론과 

Schmitt[4]의 체험마케팅이론이 존재한다.

Schmitt(1999)의 체험 마케팅 이론에서는 체험을 상품

의 차별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체험을 통한 소비자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내기보다는 시연(trial)을 통한 제

품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 체험 마케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이론은 이벤트

에 참여하는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며, 어느 누구도 동

일한 체험을 소유하지 않고, 각각의 체험은 이벤트와 개

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다[2][5].  

또한 축제 체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남윤희[6], 김미나

[7], 이재만[8], 정경일, 이범재[9], 윤설민, 이태희[10] 등)

에서 다양한 체험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

구의 대부분이 축제체험요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보

다는 체험동기 측면 등의 체험변수를 채택하는 등의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축제 체험 이론과 연관해서는 Schmitt의 체험마케팅

이론이나 선행연구 결과[11]보다는 Pine & Gilmore의 체

험경제이론에서 제시된 체험요소(4Es)가 체험 방문객 

측면의 몰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 등의 이벤트에 적합한 체험요소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험요인을 축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소로 구분되어진 Pine & Gilmore

의 체험경제이론(4Es)을 근거로 무주반딧불축제 방문객

의 축제 체험요인을 측정하고, 실증 분석 결과로 축제 체

험요인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축제만족을 지각하게 되

는지, 그리고 축제 체험요인으로 인한 축제만족이 과연 

향후 자신의 재방문의도와 주변에 긍정적인 추천을 할 

의도가 있는지 등의 영향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실무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축제 체험요인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4Es)에 따르면 체험

은 방문객의 개인적 요인(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과 

환경적 요인(흡수와 몰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5][12][13].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실도피, 엔터테

인먼트, 미적 체험으로 구분되며, 이들 4가지 체험요소가 

적절하게 결합될 때, 최상의 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축제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체험경제이론, 체험

마케팅이론, 체험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체

험경제이론이 방문객의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등을 

포함한 요소를 추출하는데 적정하다[1][5][12]. 따라서 

본 연구는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4Es)을 근거

로 한 4가지 체험요인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

정변수를 도출하였다.

2.1.1 교육체험(Educational experience)
교육체험은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체험대상과 관

련된 지식 또는 기술향상이 체험참가자에 의해 지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4]. 이러한 교육체험은 참가자의 눈앞

에 펼쳐지는 이벤트를 흡수함으로써 정보를 습득하게 되

고, 이로 인하여 참가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주

는 것이라고 했다[15]. 그러기에 교육체험은 참된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정신적, 육체적 

훈련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 개입

이 필요하다[16]. 교육적 체험은 환경적인 측면의 개인적 

참여도가 높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통

한 지식함양 등의 흡수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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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적체험(Esthetic experience)
미적체험이란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체험대상이 

가지는 심미성(예술성)이 체험참가자에 의해 지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3]. 또한 방문객이 수동적으로 관광목

적지의 고유한 볼거리를 관찰할 때 발생하게 된다[17]. 

결과적으로 미적체험은 소극적 참여로서 관찰자로서의 

관점에서 추구하게 되는 만족을 의미한다.

2.1.3 현실도피체험(Escapist experience)
현실도피체험이란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체험대상에 대해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또한 일상생활의 단조로움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자하는 일탈의 욕구를 의미하며[18], 이러한 현실도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운 휴식과 낭만을 

향유할 수 있다[19]. 현실도피체험은 교육체험이나 엔터

테인먼트체험보다 더욱 많은 몰입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현실도피체험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6]. 

2.1.4 엔터테인먼트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
엔터테인먼트체험이란 이벤트나 관광 중에 느낄 수 있

는 쾌락적인 감정과 유희적 기쁨을 개인이 지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20]. 관객의 입장에서 이벤트 자체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이 강하

며, 몰입되기보다는 흡수당하는 것에 좀 더 근접하다

[14].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행복호르몬이 체내에 분비되

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인 면을 지니기도 한다[21].

2. 축제만족과 행동의도
2.2.1 축제만족
축제만족은 방문객이 사전에 축제에 대한 정보를 인지

하고 축제를 경험하는 동안 스스로의 체험에 대하여 개

인이 내리는 심리적, 감정적인 전반적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22]. 또는 축제 방문자가 시간이나 금전적 노력에 

따라 보상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노력의 정도에 비해 가

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축제에 대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23]. Hellier, Geursen, Carr, and Rickard[24]

는 만족이란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

비스 수혜의 결과로부터 고객이 느끼는 전반적인 즐거움 

또는 흡족함의 정도라고도 정의하였다. 

2.2.2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고, 소비자 

또는 관광객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에 특

정한 미래 행동을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5]. 행동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구매의도

와 동등한 개념으로서 관광학 연구에서도 재방문의도 또

는 추천의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26]. 또한 행

동의도는 관광지 하위 속성과 관련한 체험들에 근거하여 

참여자가 해당 관광지를 재방문할 욕구를 느끼는 재방문

의도와 관광지의 여러 가지 속성 및 체험요소에 근거한 

개인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구전할 의

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추천의도를 의미한다[27].

3. 축제체험요인과 축제만족, 행동의도와의 관계
2.3.1 축제 체험요인과 만족
체험경제이론의 4Es를 활용한 연구들은 4Es의 요소를 

요인화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달리할 뿐 4가지 체험요소

를 기반으로 측정하고 있다. 한숙영[28]의 연천구석기축

제 방문객의 체험 영역을 엔터테인먼트, 몰입, 유대감, 

교육 4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여 방문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엔터테인먼트, 몰입, 유대감, 교육 4

개요인 모두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양

봉석[29]은 교육성, 오락성, 심미성, 일탈성 4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성을 제외한 나머지 

체험요인은 방문객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숙영, 엄서호[30]의 연구에서는 축제 체험요인을 오락, 

교육, 가치몰입, 이탈로 구분하고, 이들 체험요인과 만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탈을 제외한 오

락, 교육, 가치몰입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체험경제이론(4Es)을 변형한 선행연구의 체험요인은 

방문객의 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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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축제 체험요인은 축제 방문객의 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축제만족과 행동의도
만족한 관광객은 다른 관광객에게 그 관광지를 추천하

고 해당 관광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31]. 반

면 불만족한 관광객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고 

부정적인 구전을 행하기도 한다[32]. 그리고 축제 만족요

인이 재방문의사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다[8][25][33]. 

선행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축제체험요인을 통해 만

족한 방문객은 사후 행동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축제 체험요인을 통해 만족한 축제 방문객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축제 체험요인을 통해 만족한 축제방문객은  

긍정적 추천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조사설계
3.1.1 측정도구 설계
축제 체험요인의 측정은 Oh, Fiore & Jeoung[14], 김

진수[15], 박수경, 박지혜, 차태훈[16], 하동현[13], Bobin, 

Darden and Griffin[17], Fisher & Price[18], 서미란[19], 

신동주[20], 정경연[21] 등의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설

문지를 작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교육체험

은 ‘교육적 체험요소가 많음’, ‘체험을 통한 학습’, ‘체험은 

두뇌를 활용케 함’, ‘체험은 기량을 향상시킴’, 그리고  

‘체험은 교육적임’ 등의 5항목, 미적체험은 ‘분위기가 매

력적임’, ‘기분전환’, ‘호의적인 감정’, ‘행복한 느낌’, 그리

고 ‘다른 체험객이 즐거워 보임’ 등의 5항목, 현실도피체

험은 ‘일상생활을 잊음’, ‘다른 생각이 안 듦’, ‘또 다른 내 

모습 발견’,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듦’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짐’ 등의 5항목, 엔터테인먼트체험

은 쾌락성과 유희성을 중심으로 ‘즐거운 경험’, ‘체험을 

하는 동안 신났음’, ‘재밌는 체험요소가 많음’, ‘체험은 유

쾌했음’ 그리고 ‘체험을 하는 동안 시간가는 줄 모름’ 등

의 5항목으로서 총 20개 항목이다.

축제만족의 측정은 조정[22], 김미나[23],  Hellier & 

Geursen[24]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

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축제의 체

험에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 ‘호감 만족’ 그리고 ‘즐거운 

감정’, ‘비용대비 만족’, ‘투자시간대비 만족’ 등 5개 항목

을 작성하였다.

행동의도의 측정은 서철현[25], 하광수, 한범수[26], 김

지희[27]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축제의 체험 

후, 향후 재방문 내용의 3항목과  타인 추천관련 2항목 

등의 총 5개 항목이다.

표 1. 설문 구성
설문문항 문항수 인용문헌

축제 
체험요인

교육 체험
미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엔터테인먼트 체험

5
5
5
5

김진수[15]
하동현[13]
서미란[19]

신동주[20] 등
축제 만족 5 조정[22], 김미나[23]
행동의도 재방문 의도

긍정적 추천
3
2

서철현[25]
김지희[27]

3.1.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축제 방문객들 중 체험프

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18회 무주반딧불

축제’ 기간인 2014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요원

들에 의해 550부를 배포 하였고, 51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93부를 최종분석

에 이용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주요 계층으

로 나타났고, 처음 방문하는 경우나 4번 이상의 충성도

가 높은 층이 상존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가족 단위

의 방문객이 주된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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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수

SMC SE CR
비표준 표준화

교육체험

교1 1 0.713 0.850 - -
교2 1.140 0.744 0.889 0.061 18.552*
교3 1.086 0.671 0.734 0.069 15.799*
교4 0.956 0.608 0.689 0.074 12.848*
교5 1.303 0.893 0.710 0.07 18.489*

미적체험

미1 1 0.792 0.508 - -
미2 0.955 0.815 0.553 0.047 20.213*
미3 0.973 0.855 0.451 0.045 21.527*
미4 1.017 0.858 0.407 0.047 21.660*
미5 0.802 0.707 0.797 0.047 16.986*

현실도피
체험

도1 1 0.673 0.790 - -
도2 1.058 0.704 0.724 0.059 17.782*

표 2. 조사대상 분석
구  분 N %

남성
여성

216
277

43.8
56.2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62
50
167
131
40
43

12.6
10.1
33.9
26.6
8.1
8.7

초등학교 재
중고등학교 재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18
62
70
283
60

3.7
12.6
14.2
57.4
12.2

구  분 N %

처음방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이상

228
92
47
126

46.2
18.7
9.5
25.6

혼자서
가족

친구/연인
이웃/친지

단체
직장동료

동호회/모임
기타

12
332
102
18
12
4
4
9

2.4
67.3
20.7
3.7
2.4
0.8
0.8
1.8

계 493 100.0

2. 연구모형
축제 체험요인과 축제만족과의 영향관계[28-30], 축제 

만족과 행동의도와의 영향관계[32][33]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 체험요

인을 통해 만족한 축제 방문객은 재방문 의도와 긍정적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

으로 가설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1.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
4.1.1 신뢰도 검증 결과
축제 서비스품질의 신뢰도 분석은 SPSS 17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의 알파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모든 요인들이 0.8 이상의 알

파값을 보여줌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3. 신뢰도 검증 결과
교육 미적 도피 엔터 만족 재방 추천

alpha 0.875 0.904 0.878 0.929 0.903 0.928 0.931
mean 3.302 3.527 3.267 3.465 3.355 3.404 3.554
sd 0.689 0.732 0.735 0.794 0.747 0.962 0.926

주 ; 교육=교육적 체험, 미적=미적 체험, 엔터=엔터테인먼트 체험, 만족=축
제만족, 재방=재방문 의도, 추천=긍정적 추천 의도, alpha= 
Cronbach's α, mean= 각 요인의 전체 평균값, sd=표준편차.

4.1.2 확인적 요인 분석 
설문 문항은 앞서 제시된 측정문항에서 인용된 하동현

[13], Oh, Fiore & Jeoung[14], 김진수[15], 박수경, 박지

혜, 차태훈[16], Bobin, Darden and Griffin[17], Fisher & 

Price[18], 서미란[19], 신동주[20], 정경연[21], 조정[22], 

김미나[23],  Hellier & Geursen[24] 등의 선행연구에서 

체험 요인, 축제만족, 재방문 의도, 긍정적 추천 등에 대

한 이론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모형 적합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카이제곱값의 p값은 0.000(≥0.05), CMIN/DF 값은 

0.275(≤3), RMSEA 값은 0.049(≤0.05), GFI 값은 0.904

(≥0.90), AGFI 값은 0.874((≥0.80), CFI 값은 0.967(≥

0.90), NFI 값은 0.943(≥0.90) 그리고 IFI 값은 0.967(≥

0.90) 등으로 나타났다[34]. 또한 설문 항목의 SMC 값도 

기준치인 0.4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SMC, AVE, 개념 신

뢰도 및 적합지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고찰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념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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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1.188 0.764 0.767 0.079 15.061*
도4 1.296 0.834 0.773 0.081 16.084*
도5 1.244 0.785 0.790 0.081 15.285*

엔터테인
먼트체험

엔1 1 0.857 0.453 - -
엔2 0.941 0.83 0.496 0.04 23.732*
엔3 1.014 0.842 0.584 0.046 22.167*
엔4 1.044 0.889 0.695 0.039 26.945*
엔5 1.034 0.851 0.616 0.042 24.849*

축제만족

만1 1 0.824 0.799 - -
만2 1.044 0.847 0.681 0.038 27.756*
만3 0.828 0.664 0.441 0.052 15.840*
만4 1 0.825 0.573 0.053 19.038*
만5 1.109 0.894 0.678 0.046 23.879*

재방문
의도

방1 1 0.889 0.627 - -
방2 1.044 0.879 0.664 0.027 38.082*
방3 1.005 0.876 0.731 0.036 28.098*

추천의도 추1 1 0.943 0.736 - -
추2 0.959 0.922 0.500 0.026 37.57*

적합지수 : Chi-square= 810.035, df=356(p=.000),
CMIN/DF=0.275, RMR= .024, GFI= .904, AGFI= .874,
NFI= .943, IFI= .967, CFI= .967, RMSEA= .049
주 ; *. p<0.05에서 유의함.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모든 요인에서 0.5 이상의 값

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보

되었다.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값도 0.7 

이상의 값으로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확보되었다. 또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인 

결정계수 값이 AVE값의 제곱값을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4]. 상관

관계 분석 결과에서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상관관계, 분산추출지수, 개념 신뢰도 분석
AVE CR 교 미 도 엔 만 재

교 .615 .887 1
미 .718 .927 .755* 1
도 .625 .892 .613* .740* 1
엔 .770 .944 .714* .782* .758* 1
만 .718 .927 .665* .697* .675* .780* 1
재 .767 .908 .637* .697* .655* .728* .756* 1
추 .880 .936 .609* .712* .646* .723* .745* .874*

주 ; 교=교육적 체험, 미=미적 체험, 도=현실도피체험, 엔=엔터테인먼트 체
험, 만=축제만족, 재=재방문 의도, 추=긍정적 추천 의도, AVE=분산추
출지수, CR=개념신뢰도, * = p<0.05에서 유의함.

2. 가설검증 결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였다. 연구모형 검증의 적합지수는 카이제곱 값의 p≥

0.05, RMSEA≤0.05), GFI, NFI, CFI, IFI 등의 지수(≥

0.80) 등의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각비(CR)의 절대 값이 

1.960 (p<0.05) 이하에서 경로가 기각되지만 보수적 기준

치인 |t|>1.645 (p<0.10)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

라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34].

가설 검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인 “축제 체험요인(교육 체험, 미적 체험, 현실

도피 체험, 엔터테인먼트 체험)과 축제만족과의 영향관

계”에서는 “미적 체험 → 축제 만족”의 경로를 제외한 모

든 경로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육 체험 → 축제만족”의 경로는 유의수준(p<0.10)

에서 유의하며, “현실도피 체험 → 축제만족”의 경로와 

“엔터테인먼트 체험 → 축제만족”의 경로는 유의수준

(p<0.05) 내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및 경로

계수
SE CR 비고

비표준 표준화

가설1
교육체험 → 만족 0.178 0.152 0.095 1.87** 채택
미적체험 → 만족 0.116 0.127 0.08 1.449 기각

현실도피체험 → 만족 0.202 0.169 0.068 2.985* 채택
엔터테인먼트 → 만족 0.46 0.512 0.065 7.052* 채택

가설2 축제만족 → 재방문 1.166 0.878 0.058 20.03* 채택
가설3 축제만족 → 긍정추천 1.144 0.849 0.056 20.421* 채택
적합지수 : Chi-square= 1216.181, df=382(p=.000), 
CMIN/DF=0.298, RMR= .034, GFI= .857, AGFI= .826,
NFI= .914, IFI= .940, CFI= .939, RMSEA= .047

 주 ; *. p<0.05, **. p<0.10에서 유의함.

가설 2인 축제체험요인을 통해 만족한 축제 방문객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에서 경로인 “축제만족 → 재방문 의도”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축제 체험

요인을 통해 만족한 방문객은 향후 축제에 재참여를 희

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3인 축제 체험요인을 통해 만족한 축제 방문객은 

긍정적 추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에서 경로인 “축제만족 → 긍정적 추천 의도”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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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제18회 무주반딧불축제’ 방문객들 중에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

하는 축제 체험요인과 축제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

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방문객의 심리를 분

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축제 체험요인 중에서 미적 체험만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Es 중에서 소극적 참여, 방문객의 개인적 몰입과 관련

되는 미적 체험은 축제 방문객의 직접적인 만족을 자극

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반면에 4Es의 체험 요인 중에서 소극적 참여이

면서도 몰입 정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체험 요인이 축

제 방문객의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송어잡기 체험, 물놀이 체험, 무주이야기관 

등의 소극적 참여와 더불어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몰입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만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축제나 이벤트 프로그램의 체험

요소를 측정하기에는 Schimitt의 체험마케팅이론이나 

다른 연구자의 체험요소보다는 오히려 Pine & Gilmore

의 체험경제이론에 기반을 둔 4Es(몰입과 참여수준을 

기준으로 하기에)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적

체험 등의 용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 설문 문항의 

재해석이나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축제의 특수성이 반

영되어있는 요소로, 참가자들이 즐기며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엔터테인먼트체험 요소의 가미가 필요하다. 다

만,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방문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소극적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체험 프로그램,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무대 등에서 이벤트의 일원으로서 참여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성을 기반으

로 한 프로그램이나 반딧불탐사 등과 같이 관찰형 참여 

프로그램 등이 오히려 적절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둘째,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주 방문객 층이 3, 40대이

면서 가족단위임을 볼 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요소

를 가미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하지

만 축제 방문객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연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

램의 확장이 필요하다. 무주지역의 경우에 계곡, 와인동

굴, 리조트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

족뿐만 아니라, 연인, 단체 등의 다양한 목표시장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인적 요소 즉, 문화관광해설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요인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대기 시간 등의 외적 요인 등을 

측정하는 것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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